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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하성(28·샌디에이고 파드리스)이 올 

시즌 처음으로 이틀 연속 홈런포를 작렬

했다. 김하성은 9일(한국시간·사진) 미국 

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

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

(MLB)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

홈 경기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

해 첫 타석에서 시즌 9호 홈런을 쳤다.

샌디에이고가 1-0으로 앞선 2회 말 무

사 1, 3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

애리조나 오른손 선발 라인 넬슨의 시속 

152㎞ 직구를 받아쳐 좌중간 담을 넘어

가는 3점포를 터뜨렸다. 타구는 시속 167

㎞로 118.6ｍ를 날아갔다.

김하성은 전날 애리조나전에서 9일 만

에 홈런을 추가했는데, 이틀 연속 홈런포

를 쏘아 올리며 3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

런에 1개만을 남겨놨다. 김하성이 이틀 

연속 홈런을 친 건 올 시즌 처음이다. 지

난해 6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

과 24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연속 홈

런을 친 뒤로는 약 1년 만이다.

김하성은 3회 2사 2, 3루에서는 볼 카

운트 2스트라이크에서 볼 4개를 연속해

서 골라 이날 두 번째 출루에 성공했다. 

 스카이데일리·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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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프랑스오픈은 내 천하”

시비옹테크 3연패 포효

스포츠

‘이제는 시비옹테크 시대다.’

세계 1위 이가 시비옹테크(폴란드)가 프

랑스오픈 테니스 대회(총상금 5350만 유

로·약 794억 원) 여자 단식 3연패를 달성

했다. 2020년 이 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 

타이틀을 획득한 시비옹테크는 2022년과 

2023년에 이어 올해도 프랑스오픈 왕좌를 

지켰다. 최근 5년 동안 네 차례 우승한 셈

이다. 

시비옹테크는 9일(한국시간) 프랑스 파

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대회 

여자 단식 결승에서 한수 아래로 평가

되는 자스민 파올리니(15위·이탈리아)를 

2-0(6-2 6-1)으로 가볍게 제압했다. 

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3년 연속 우승은 

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

1968년 이후 1992년 모니카 셀레스(당시 유

고슬라비아), 2007년 쥐스틴 에냉(벨기에)

에 이어 시비옹테크가 통산 세 번째다. 

메이저 대회 전체로 봐도 단일 대회 여자 

단식 3연패는 2014년 US오픈 세리나 윌리

엄스(미국) 이후 시비옹테크가 약 10년 만

에 이뤘다. 

7월 말 개막하는 올해 파리올림픽에서

도 시비옹테크는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

보다. 하드코트에서 열린 2021년 도쿄올

림픽에서는 2회전에서 탈락했지만 이번 

프랑스오픈 경기장에서 열리는 파리올

림픽에서는 시비옹테크를 당해낼 선수가 

마땅치 않다. 시비옹테크의 부친 토마시

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 폴란드 조정 국

가대표로 출전해 7위로 메달을 따내지는 

못했다. 

2022년 US오픈도 제패한 시비옹테크는 

개인 통산 5번째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

으며 이번 대회 우승 상금으로 240만 유로

(약 35억8000만 원)를 받았다. 1990년 이

후 태어난 선수 가운데 메이저 대회 단식

에서 5회 이상 우승한 현역 선수는 남녀를 

통틀어 2001년생 시비옹테크가 유일하다.

또 시비옹테크는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 

결승에 5번 진출해 5번 모두 이겼으며 이

는 마거릿 코트(호주), 셀레스에 이어 세 

번째다. 

1세트에서 먼저 파올리니에게 자신의 서

브 게임을 내줘 1-2로 끌려간 시비옹테크

는 이후 5게임을 내리 따내며 가볍게 1세

트를 선취했고, 2세트에서도 5-0까지 달

아나 승기를 굳히는 등 일방적인 승리를 

거뒀다. 

1세트 초반에 브레이크를 허용한 것이 

시비옹테크에게 오히려 각성 효과를 가져

다준 셈이 됐다.

프랑스오픈 단식에서 2022년부터 21연

승, 최근 경기에서는 4월 마드리드오픈부

터 19연승을 이어간 시비옹테크는 파올리

니와 상대 전적도 3전 전승으로 격차를 벌

렸다. 

시비옹테크는 이날 공격 성공 횟수에

서 18-7로 파올리니를 압도했고, 서브 최

고 시속 193㎞-184㎞, 첫 서브 득점 확률 

69%-39% 등 한수 위의 기량을 과시하며 

1시간 8분 만에 우승을 확정했다. 

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결승에 진출

한 파올리니는 졌지만 다음주 세계 랭킹

에서 개인 최고인 7위까지 오르는 것에 만

족하게 됐다.  

 박병헌 기자 bhpark@skyedaily.com 

상금 794억 원 획득

개인 통산 다섯 번째

메이저 타이틀 기염

7월 파리올림픽서도

유력 金 후보 기대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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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 8년 차 박민지가 한국여자프로골

프(KLPGA) 투어 최초의 단일 대회 4연

패를 이뤘다. 

박민지는 8일 강원도 양양군 설해원CC

의 더레전드코스(파72·6652야드)에서 열

린 K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

즈(총상금 12억 원) 최종 3라운드에서 2

언더 70타를 쳐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

기록, 전예성 등 공동 2위 그룹을 3타 차

로 제치며 전인미답의 4년 연속 우승을 

일궈냈다. 

2017년 프로에 데뷔한 박민지는 올해 

KLPGA 투어 첫 승과 함께 통산 승수를 

19승으로 늘렸다. 

KLPGA 투어 단일 대회 3회 연속 제패

는 고 구옥희 전 KLPGA 회장과 박세리, 

강수연, 김해림에 이어 박민지가 역대 5번

째 주인공이었다. 

하지만 박민지가 대선배들을 제치고 

2021년부터 ‘4회 연속 우승’이라는 최초의 

기록을 쌓았다. 이번 시즌엔 아직 우승이 

없던 박민지는 지난달 E1 채리티오픈 공

동 3위, 지난 주 Sh수협은행 MBN 여자오

픈 6위로 최근 2개 대회 연속 톱10에 들며 

상승세를 보여왔다. 

1라운드에서 8언더파 64타를 몰아쳐 단

독 선두로 나선 박민지는 2라운드에서도 

69타를 쳐 2타 차의 선두로 나서 우승이 

어느 정도 감지됐다. 하지만 이

제영, 전예성이 맹추격을 벌여 

한 타 차로 바짝 뒤쫓았음에도 박민지는 

좀처럼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. 

4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 달성에 대

한 부담 탓인지 보기 1개와 버디 1개로 답

답한 플레이를 펼치던 박민지는 14번홀

(파5·558야드)에서 6.6m 거리의 오르막 

퍼팅을 떨궈 기세를 올렸다. 이렇다할 리

액션을 보이지 않는 박민지가 주먹을 불

끈쥐며 세리머니를 펼쳤다. 공동 2위에 2

타 앞서 우승에 대한 확신이었다. 이후 박

민지는 이렇다할 위기없이 18홀을 마쳤

다.  박병헌 기자 bhpark@skyedaily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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끈쥐며 세리머니를 펼쳤다. 공동 2위에 2

박민지가 9일 강원 양양군 설해원에서 열린 2024 셀

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 3라운드 1번 홀에서 세컨

드샷 하고 있다.  KLPGT 

이가 시비옹테크(폴란드)가 9일(한국시간) 메이저대회인 프량스여자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자스민 파올리니(이탈리아)를 꺾고 우승을 확정지은 뒤 코트에 주저 앉아 

포효하고 있다.  AP=연합뉴스


